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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인도 경제성장률 상승 원인과 전망

이해랑 연구원

 최근 인도 통계청은 2014년 4/4분기(2014. 10~12) 인도 GDP 성장률이 7.5%를 기록했다고 발표하

였으며, 2014년 회계연도(2014. 4~2015. 3) GDP 성장률은 7.4%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2014년 4/4분기 인도 GDP 성장률은 동기간 중국의 GDP 성장률 7.3%를 웃도는 수치임. 

   - 중국 2014년(2014. 1~12) GDP 성장률은 7.4%임. 

 인도의 높은 GDP 성장률은 GDP 집계방식 변화와 친시장을 핵심으로 한 모디노믹스1)의 영향에 따른 것임. 

 인도정부는 이달 초 GDP 산정 기준 시점을 2004년에서 2011년으로 변경하였으며, GDP 집계방식

을 생산비용 기준의 기존 방식에서 소비자가격 기준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대부분 국가들이 GDP 집계 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이러한 집계방식 변화에 따라 인도의 GDP 성장률은 2013년 4.7%에서 6.9%로 수정되었으며, 

2014년 회계연도 1/4분기와 2/4분기는 각각 5.7%와 5.3%에서 6.5%와 8.2%로 상향 조정됨. 

 모디노믹스는 인도의 친시장 경제정책으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으며 모디노믹스에 힘입어 인도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지난해 4/4분기 인도회사들은 약 6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4년 만에 최대 규모임.

   -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도증시와 채권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약 70억 달러이며 인도 주가

지수인 센섹스지수는 지난달 말 사상 최고치인 29,681.77을 기록함. 

   

 다수의 경제전문기관은 향후 2년 이내에 인도가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1) 2015년 5월 인도 총리로 선출된 나렌드라 모디의 경제정책으로 목적은 외국인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며, ‘작은 정부, 기업 자유’를 지향하는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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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2010 2011 2012 2013

GDP, 
GDP성장률

(백만 달러, %)

중국
5,930,502 7,321,892 8,229,490 9,240,270 

10.45 9.30 7.65 7.67 

인도
1,708,459 1,880,100 1,858,745 1,876,797 

10.26 6.64  4.74 5.02 

한국
1,094,499 1,202,464 1,222,807 1,304,554 

6.50 3.68 2.29 2.97 

1인당 GDP
(달러)

중국 4,433 5,447   6,093 6,807 
인도 1,417      1,540 1,503 1,499 
한국    22,151 24,156 24,454 25,977 

인구
(십만 명)

중국 13,377 13,441 13,507 13,574
인도 12,056 12,212 12,367 12,521 
한국 494 498 500 502

 블룸버그와 골드만삭스는 2016년, 세계은행(IBRD)은 2017년, IMF는 2018년에 인도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블룸버그는 공산당 독재 체제인 중국보다 민주국가인 인도가 효율성이 앞설 것이라 지적하며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함.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은행보유 부실채권의 급증(약 17

조 달러),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위안화 절하 압박 등의 경기성장 위험요소가 존재함. 

   - 2015년 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49.8로 2012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

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경기 성장 둔화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 

 반면 인도는 모디 총리의 지휘하에 관료주의 타파, 사회간접자본 투자 강화, 규제 철폐 등의 개혁을 

지속하고 있어 다수의 경제전문가가 인도의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함. 

   - 세계은행은 2015년 세계전망수정보고서에서 대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으

나 인도 경제성장률은 유가 하락과 모디 정부의 시장친화 정책을 반영하여 6.2%로 상향 조정함. 

<표 1> 중국, 인도, 한국의 경제규모 비교

자료: 세계은행.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성장률이 아닌 절대 규모를 살펴보아야 하

며,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지적함. 

 인도의 경제성장 속도가 중국을 추월하는 것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상대적인 결과이며, 인

도의 경제규모는 중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은 수준임. 

   - 전문가들은 인도의 1인당 GDP 절대 규모가 낮다는 것을 인도의 약점으로 지적하였음.

 세계은행은 낙관적인 인도 경제성장 전망이 인도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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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인도의 경제개혁 속도에 따라 경제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함. 

 또한 인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관료주의와 교육제도, 사회기반시설 등을 개선해야 하

며, 개혁에 따르는 부작용과 정치적 반대 세력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함. 

 우리나라는 인도의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야 함. 

  (WSJ, 세계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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